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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

[서론]

2050 탄소중립 선언(’20.10) 이후, 농식품 분야는 ‘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’을 발표(‘21.12)하였다. 이에 따라 농

업분야 발생 배출원을 기준으로 배출원별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, 농경지 분야에서는 ‘바이오차’를 포함한 감축기술이 대

두되었다. 

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｢농업･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(이하 ‘자발적 감축사업’)｣

을 운영 중이며, 해당 사업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, 1톤CO2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

지급하는 사업이다. 자발적 감축사업 감축기술 중 하나는 바이오차를 이용한 감축기술이 등록되어 있으며, 자발적 감축사업 

내의 정의로는 열분해 또는 가스화와 같이 제한된 산소조건 하에서 바이오매스를 350°C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

고체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. 바이오차 이용 자발적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의되어 있는 범위를 보완하고, 실질적인 

바이오차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범위 설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된 바이오차, 국내에서 바이오차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제작중인 제품 및 국외 문헌(EBC, IBC 및 연구

논문)결과를 비교 검토하여, 기존 설정되어 있는 자발적 감축사업의 적용기준에 추가할 수 있는 기준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기존 설정되어 있는 H/C < 0.7 조건 및 350°C이상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으로 생산 조건 이외에 바이오차의 탄화된 정도를 

설명하기 위한 O/C 조건 추가, 바이오차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설명하기 위한 열분해시 생산된 에너지 회수, 그리고 바이오

차 제품의 탄소고정 효과 확보를 위해 구성함량 기준 설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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